사룡 지모의 절세미인 티아마트
클랜/ 데모닉 퓨전(암속성 용종 3체)
원전: 바빌로니아
클래스: 9
속성: 냉기 엑체
성향: 세인트 카오스

괴기한 6개의 머리를 연상시키는 촉수를 두른 보라색기조의 하늘색+칠흑빛의 괴사이자 염수의 여신
인간체의 모습은 검보랏 빛 단발의 머리카락을 가진 소녀로 취향으로 구속복에 가까운 특수한 검은 속옷과 드레스를 착용하며 전부 검은 진흙으로 만든것이다. 인간체에서도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 염수를 자신의 숨결과 조합해 성리에너지를 발산 시킴으로서 다양한 신족을 발현했으나 오히려 자식들에게 배반당한 괴물들의 어머니 복수에 사무쳐 새로운 자식인 12마물 부족의 시초들을 창조하여 복수하려 했으나 단한마리의 용 마르두크가 뿜은 그물과 화살에 의해 쓰디쓴 참패를 당하여 육체가 대지의 일부로 산산조각 나고 영혼은 어떤 구슬에 봉인되었다
그렇기에 미나코에 의해 부활할 무렵에는 어린시절의 모습인 촉수가 없는 형태였고 서서히 마력을 되찾아가면서 본래의 모습으로 성장하였다

(다크 플레어): 자신의 세포이자 12부족의 근원인 성배의 진흙을 강하게 발포하는 기술 염속성이 아닌 액상속성임에도 네이팜위력분의 폭발을 발휘한다 이 진흙자체를 더욱 강하게 모아서 본래의 형태를 모아가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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